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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생년월일
(세)

1993.11.10.

( 32세 )

(전)국회의원 비서관

(현)개혁신당 대구시당 대변인

1. 인적사항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 산 상 황 (천원) 병 역 사 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130,374 130,374 0
육군 병장

(만기전역)
부:고지거부
모:고지거부 0

배우자 18세이상 직계비속

3. 세금 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천원)

납 세 액
후보자 전과기록

구 분

-해당없음

체 납 내 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후 보 자

배 우 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49

649

0

0

0

0

0

0

0

0

0

0

0 00부:신고거부, 모:신고거부

4. 소명서



시지 주민들께 올리는 글
사랑하는 시지 주민 여러분, 수성구의원 후보 오태훈입니다. 

2026년 3월 6일
노변대백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저는 지난 80여 일간 사무실·유세차·유세운동원 없이 
자전거에 마이크 하나 들고 골목을 돌며 인사드렸습니다.

이는 선거비용을 줄여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을 아끼기 위함이었고
(※일정 득표율 이상 시, 선거비용은 세금으로 보전됩니다)

동시에 시지의 오늘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시지는 조용해서 살기 좋은 동네처럼 보이지만,
그 조용함은 침체의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10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이제 8만 명대로 줄어들면서,
문 닫는 가게와 상가 공실 안내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침체하는 시지를 바꾸려면, 이제는 선택을 바꿔야 합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태훈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 동네에서 ‘노변초·노변중·덕원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 전액 장학으로 입학해 
역사와 경제를 공부했습니다.

이후 국회 보좌진으로서 정부 행정을 감사하고
정책을 설계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며, 은퇴 후에도 머물고 싶은 곳.
그런 시지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를 바꾸고자, 용기 내어 출마했습니다.
용감한 시지가 함께해주십시오.

2026년 5월 오태훈 올림.



시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젊은 생각!

육아 부담을 나누는 시지
� 장난감 대여 : 성장 단계별 단기 대여로 비용 부담 완화

� 첫돌 촬영 지원 : 돌잔치 세트 대여 또는 촬영 테마룸 마련

� 공공키즈카페 확충 : 부담 없는 놀이 공간 확대

함께 키우고 함께 배우는 시지
� 돌봄 품앗이 지원 : 3가구 이상 모임에 야외활동비 지원
� 공공도서관 확충 및 영어프로그램 확대 : 
   도서관 학습 시스템으로 회화·독서습관 동시 강화
� 수학여행비 절감 : 학교 공동입찰로 비용 부담 완화
�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일자리와 기회를 넓히는 시지
� 지역민 우선 채용 : 수성구 소재 기업과 채용협약 체결
� 기업 유치 : 알파시티 관리기관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기업 유치 현황 점검

은퇴해도 살기 좋은 시지
� 시지 서부권에 노인복지관 추가 조성
� 수성시니어클럽 지원 강화로 노인 일자리 발굴
� 고산3동주민센터 강좌 전용공간 마련 : 
   각종 행사에도 휴강 없이 수업 진행

걷기 좋은 시지
� 욱수천·매호천의 악취 제거와 그늘 마련으로 
   더 쾌적하고 건강한 산책길 조성
� 맨발길, 둘레길 확대 조성

필요없는 예산 삭감
� 구의회 해외연수 예산 삭감

장난감 대여 첫돌 촬영 지원 공공키즈카페 확충 돌봄 품앗이 지원 도서관 확충
영어프로그램 확대

수학여행비 절감

지역민 우선 채용 기업 유치 현황 점검
노인복지관 추가 조성 시니어클럽 지원 강화 강좌 전용 공간 마련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